
시방세계 5제 1110 호 2016년 8월 17일수요일 / 불기 2560년

무더위가한창기승을부린 8월초순의한토요

일, 사찰 불단 앞에서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사자

탈을 쓴 청년들이 신명나는 춤사위를 선보였다.

묘기와 같은 춤사위에 법당에 모인 350여 청년불

자들에게서는환호성이터져나왔다.

청년불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여름더위보다 거

셌던 이 대회는 바로 한마음선원이 개원 이후 처

음으로개최한제1회세계청년연합수련회였다. 

8월 6일 저녁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청년불자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장기자랑

이펼쳐졌다. 이날자리는 7월 30일부터한국에서

세계청년수련회를 소화한 한마음선원 국외지원

청년들이 안양본원에서 한국 각 지역의 청년불자

들과교류하는자리였다. 

한마음선원 미국 뉴욕ㆍLAㆍ시카고 지원, 캐

나다, 태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50여 청

년불자와 전국에서 모인 지원 300여 청년불자들

은국적과인종을초월한교감을나눴다.

장기자랑에서는 본원 청년회의 풍물과 사자춤

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지원과 태국 지원의 댄

스가진행됐다.

캐나다 토론토 지원에서 온 추정인 씨는“우리

지원을자랑하고싶었다. 마음으로소통하고문화

로공존하는그런자리가되길바랬다”고말했다. 

이어 독일지원에서 온 청년불자들은 선법가와

피아노ㆍ기타 연주를 선보였으며 LA지원 손연

재 씨는 홀로아리랑을 불러 교포 출신 청년불자

들의눈물을자아내기도했다.

손연재 씨는“이번 수련회에서 통일전망대를

가 음성공양을 올린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어느새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통일을 해야 한다

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통일

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수련회에서 보여준

각국 청년불자들의 화합의 힘이라면 통일이 당겨

질 것이라 보인다”고 아리랑을 부른 이유를 말해

감동을선사했다.

수련회 장기자랑의 백미는 한마음선원 청주지

원 연극단‘청공’의 연극이었다. 대행 스님의 법

문‘지옥 간 훈련대장 이야기’를 주제로 이들은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다. 자신의 업으로 인해

뱀으로 태어난 훈련대장이 업을 녹이기 위해 스

님의 조언을 듣고 뜨거운 아궁이 불 속에서 자신

을 녹이는 것이 내용이었다. 연극 공연을 마친 뒤

출연진들은“내속의무한한가능성, 주인공이있

다는 것을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헤매었을까 생각하며, 마음공부하는 도반

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

를바란다”라고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마음선원 각 지원에서 청년법

우들 30여명이 모여 만든 법문등 350여개를 들고

서산정 참배와 함께 촛불재를 진행했다. 법문등

은 7월 9일부터 1박 2일간한마음선원부산지원에

서 광주, 통영 등 전국 지원의 청년법우들이 모여

함께 만든 LED등이었다. 이 제작과정도 영상을

통해전해졌다.

대구지원 정상재 씨는“국외지원 법우들이 처

음으로 모이는 자리이기에 대행 스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무사히 돌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등을 만들게 됐다”며“밤을 세워가며 LED작업

을 했지만 등을 본 해외지원 청년들이 좋아할 생

각을 하니 힘든 줄 모르겠다”고 영상으로 소감을

전하기도했다.

촛불재에서 이들은 대장부, 푸르게살라 등을

부르며대행스님이남긴가르침을되새겼다.

뉴욕지원 김효진 씨는“모든 것이 완벽했고 감

사함을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며“언젠가 우

리모두가다시만날수있기를바란다. 이번수련

회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고 많은 순

간들을 앞으로 내내 기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

혔다.

캐나다지원 임혜리 씨는“인생에서 무엇을 원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 다른 법우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

침에대해눈을뜨게되었다. 수련회는제인생내

내잊지못할값어치있는경험이었다”고말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세계평화와

불법홍포를 위해 해외지원을 세우신 대행 큰 스

님의 원력이 씨앗이 되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

쳤다”며“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대회에서 등불을

밝힌 것처럼 마음공부로 스스로를 밝히고 또 세

상을밝히는데앞장서주길바란다”고말했다.  

한편, 8월 5일 입재한 세계청년연합수련회에서

청년불자들은 조별 담선, 촛불재 등의 프로그램

과 노년의 대행 스님이 주석했던 서산정 참배, 최

초로 중생구제의 원력을 펼쳤던 장소인 치악산

견성암 참배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과

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으로향하는마음을다지는시간을가졌다.

또 이에 앞서 국외지원 청년불자들은 7월30일

부터 31일까지 충북 음성 광명선원에서‘한마음

으로 돌아가네’를 주제로 국외지원연합수련회를

진행했으며, 8월1일부터 4일까지는 부산지역과

문무대왕릉,감은사지,불국사,석굴암 등 경주지역

순례, 문경새재길 산책과 래프팅 체험, 통일전망

대에서 통일기원 화합재, 경복궁 견학 등이 진행

됐다.

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제1회한마음선원세계청년연합수련회에참가한세계각국의청년불자들이상원사참배에서활발한활동을다짐하는하트를그리고있다. 이번대회에는국내외청년불자350여명이참여해마음공부에대한교감을나눴다.

7월30일부터8월7일까지

세계청년불자350명참여

불교문화유산견학·담선진행

8월6일본행사서장기자랑

“불심으로한마음되어요”

서산정참배서원력다져

O현장P제1회한마음선원세계청년연합수련회

안양한마음선원인근서산정에서의촛불재기념사진 한마음선원안양본원에서독일지원불자들의선법가합창. 안양본원청년회의사자춤과풍물공연. 원주치악산에위치한대행스님오도처견성암참배모습.

세계청년불자들“주인공에맡기면‘우리는하나’”


